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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5년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3월 

둘째주 일요일인 8일부터 시행된다. 서머타임

의 시작과 더불어 8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1

시간 앞으로 가게 된다. ‘Spring forward Fall 

back’으로 기억하면 쉽다.  

서머타임은 비공식적이지만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일몰 시간이 지금보다 늘어나 

6시 30분까지 해가 지지 않게 된다. 이에 야외

활동 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1시간 정

도 더 갖는다.  

이번 주 일요일 3월 8일 
서머타임 시작 

 ▶▶8면으로 계속

보스턴서 100여명 태극기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

스턴 지역 한인 100여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107회 3.1절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만세 운동을 통해 주권과 존

엄을 선언한 3.1절의 역사적 의미를 나눴다.  

매사추세츠 한인회와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그리고 메인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3.1절 

기념식이 2월 28일 뉴턴 소재 보스턴총영사관 

8층 행사공간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각 한인

회 관계자와 단체장, 노인회원,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 등 다양한 세대의 한인들이 참여해 3.1 

운동에서 선열의 희생과 정신을 체험하는 시

간을 가졌다.  

양우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국민의례로 시작됐다. 박건후(10학년), 박지흠

(5), 박준수(5), 박하준(4), 박하민(3), 신지유(

킨더) 학생이 독립선언문  ▶▶8면으로 계속

3.1절 맞아 세대가 함께 모여 선열의 헌신 되새겨  
2월 28일 토요일 오전 보스턴총영사관서 기념식  

<전체 기사 읽기>

2월 28일 토요일 뉴턴 소재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이 만세삼창을 통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미리 잠자리에 들어 신체 리듬 조절해야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www.songkkimlaw.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SPRING 
FORWARD

8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1
시간 빠르게 바뀐다

보스턴 지역에서 다운페이먼트 마련하는 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

난해 7월, 그레이터 보스턴의 주택 중위가격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 같은 가격표는 많

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충격을 안기며, 과연 

다운페이먼트(계약금)를 마련할 수 있을지 고

민하게 만들었다.  

최근 금융 마켓플레이스 렌딩트리의 연구

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 중위 다운

페이먼트 요구액이 두 번째로 높은 주로 나타

났다. 1위는 캘리포니아였으며, 매사추세츠의 

중위 다운페이먼트는 8만5,000달러다. 이는 전

국 구매자들이 계획하는 중위 다운페이먼트

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렌딩트리의 최고 소비자 금융 분석가 맷 슐

츠는 “현재 일반적인 구매자는 4만5,000달러

를 다운페이먼트로 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불과 3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라며 

“그럼에도 20퍼센트에는 못 미치고, 일반적

인 저축 속도로는 평균 가구가 이 돈을 모으는 

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구매자들에게는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예비 구매자는 무엇

을 해야 할까. 보스턴글로브는 이 같은 상황에

서 주택 구매자들이 집구매의 교두보라 할 수 

있는 다운페이먼트를 모으는 방법을 제시했

다.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감당 가능한 예산을 

정해야 한다. 다운페이먼트 목표금액을 결정

한 후에는 현실적인 저축 계획을 시작해야 한

다. 대출 기관과 대출 유형에 따라 주택 매매

가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 

매사추세츠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전문가 조언 <전체 기사 읽기>

봄 부동산 특집

 ▶▶8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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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터 한국학교 윤미랑 교장 별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윤미랑 우스터 한국학교 교장

이 3월 2일 밤 우스터 소재 병원에

서 별세했다. 향년 58세다.  

윤교장은 뉴잉글랜드 한국학

교협의회 남일 회장의 부인 윤미

아 사모의 동생으로 암 투병 중에

도 한국학교 교장으로서 2세 교육

에 헌신해 왔다. 병마와 싸우는 중

에 교육 현장을 지키며 한인 차세

대 교육을 위한 사명을 이었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학교 협의회는 카톡 메시

지를 통해 “긴 시간 병마와 싸우

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

시고 2세 교육에 헌신하셨다”며 

“행사 때마다 따뜻한 호흥과 밝

은 에너지로 분위기를 이끌어 주

셨는데 안타깝다”며 애도를 표

했다.  

윤 교장의 웨이크는 3월 8일 일

요일 우스터 소재 머캐단트 퓨너

럴 홈 (Mercadante Funeral 

Home)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

지 열리며 장례예배는 3월 9일 10

시 같은 퓨너럴홈에서 열린다. 장

지는 우스터 루럴 묘지(Rural 

Cemetery)이다.  

천국환송예배 및 장례 일정 

Wake: 3월 8일(Sun) 오후 3시

-6시 

Mercadante Funeral Home 

(370 Plantation St., Worcester, 

MA 01605) 

천국환송 예배: 3월 9일(Mon) 

10시  (Mercadente Funeral 

Home) 

하관예배: 3월 9일 장지 도착 후 

(Rural Cemetery/180 Grove St., 

Worcester, MA 01605) 

하관예배 후 점심식사 장소 

(Imperial Buffe at 380 Maple 

Ave., Shrewsbury, MA 01545)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강원특별자치도민회가 오는 

3월 14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모

임을 연다. 

보스턴강원도민회는 1996년 고 이

강원 초대 고문과 이운로 초대회장, 

박수균 총무를 비롯한 23명의 회원

으로 출범했다. 이듬해인 1997년 1월

에는 당시 박신일 보스톤 총영사의 

송별회를 겸한 신년 모임을 열며 본

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도민회는 회원 간 친목과 경조사 

지원을 비롯해 강원도 및 각 시군과

의 협력, 미주 지역 강원향우회와의 

교류, 보스턴 지역 유학생과 임시체

류자 지원, 지역사회 봉사 등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해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와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모금, 강원도 학생 보스턴 초청, 2023

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골프

대회 개최 등이 있다. 또한 보스턴 지

역 한인 단체들과의 협력 활동과 각

종 모금 행사 지원에도 참여해왔다. 

2025년 8월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로부터 비영리단체 승인을 받았다. 

도민회는 현재 약 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2~3차례 정기 

및 특별 모임을 통해 회원 확대와 지

역사회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창립 30주년 기념모임은 3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벌링턴에 있는 세븐

스프링스 콘도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다. 

문의는 박형태 회장(617-645-

9066), 이학재 부회장(617-852-0400), 

유엠마 총무(781-400-6241)에게 하

면 된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강원특별자치도민회, 창립 30주년 
기념모임 개최

암 투병 속에서도 2세 교육 헌신…향년 58세

보스턴 강원도민회의 지난 2025년 봄 모임, 좌로부터 안병학, 최언집, 김경순, 유엠마, 이학재, 유기영, 박형태, 양희영, 박수균, 김연호, 추경석, 고종성, 윤용훈, 남
훈선 회원(직함 생략)

tel:+1-617-505-6771
tel:+1-929-600-4880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A%B0%95%EC%9B%90%ED%8A%B9%EB%B3%84%EC%9E%90%EC%B9%98%EB%8F%84%EB%AF%BC%ED%9A%8C-%EC%B0%BD%EB%A6%BD-30%EC%A3%BC%EB%85%84-%EA%B8%B0%EB%85%90%EB%AA%A8%EC%9E%84-%EA%B0%9C%EC%B5%9C/
https://bostonkorea.com/news/%EC%9A%B0%EC%8A%A4%ED%84%B0-%ED%95%9C%EA%B5%AD%ED%95%99%EA%B5%90-%EC%9C%A4%EB%AF%B8%EB%9E%91-%EA%B5%90%EC%9E%A5-%EB%B3%84%EC%84%B8/?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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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돌풍 왕과 사는 남자, 보스턴서도 상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

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가 보스턴에서도 20일부터 시작, 

이번 주말에도 3주째 계속 상영한

다.  

이 영화는 지난 2월 13일 로스

엔젤레스와 달라스 등 북미 5개 

도시에서 처음 상영을 시작한 이

후 빠르게 상영 지역을 확대했다. 

2월 20일 기준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22개 도시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으며, 북미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보스턴에서는 노스스테이션 

인근 AMC Causeway 13에서 2월 

20일부터 상영을 시작했다. 이 영

화는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급

격히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꼭 봐

야할 영화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보스턴 지역의 

상영관들은 매주 흥행실적을 바

탕으로 다음주의 개봉 여부를 판

단하는데 입소문만으로 2주째 상

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화

의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

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를 배경으로, 마을의 부흥

을 위해 스스로 유배지를 택한 촌

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

린 선왕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

다. 역사적 비극을 바탕으로 두 인

물의 관계를 밀도 있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한국에서는 2월 4일 개봉 이후 

23일 만에 누적 관객 700만 명을 

돌파하며 올해 첫 천만 영화 달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흥행 흐름이 북미 시장으로도 확

산되는 모습이다. 

보스턴에서도 ‘왕과 사는 남

자’의 흥행 열기가 얼마나 이어

질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

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21년부터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온

라인 강연을 통해 알려온 보스턴 한

미예술협회의 <코리언 헤리티지 심

포지엄>이 오는 3월 19일부터 4주 동

안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첫 번째 강의는 현재 보스턴 버클

리 음악대학 교수이며 재즈 베이스 

연주가로 널리 알려진 레이 설(Ray 

Seol) 교수가 맡아, <한국 민속신앙

과 K-팝 데몬 헌터스>를 주제로 이

야기한다. 죽은 이를 저승으로 인도

하는 무속 의례인 씻김굿과 넷플릭

스의 세계적 히트작인 케데헌의 가

사 구성의 유사성을 보여주며, K-팝

이 한국적 요소에 바탕을 두면서도 

어떻게 세계로 퍼질 수 있었는지도 

다룬다. 

3월 26일의 두 번째 강의는 한국 국

가무형유산 매듭장 이수자로, 이은 

공방 대표이자 한국매듭연구회 부

회장인 김시재 씨가 맡았다. 한국의 

<매듭>은 중국, 일본과 달리 독특한 

대칭 구성과 예술성으로 발전해 왔

는데, 전통 매듭에서부터 현대 매듭

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고 매듭 과정

을 직접 보여줄 예정이다. 

4월 2일의 세 번째 강의는 고려청

자의 이중 무늬 장식을 개발한 김세

용 대가로부터 청자 및 백자 기술을 

전수받은 도예가 김도훈 박사가 <달 

항아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조선시

대부터 내려온 달 항아리는 그 단순

한 속에 담긴 순수함과 우아함이 매

력인데, 이 강의에서는 그 역사적·

미학적 맥락을 소개하고 제작 과정

의 핵심을 시연 또는 영상을 통해 보

여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4월 9일의 네 번째 강

의는 현재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교

에서 아시아 미술과 문화 담당 디렉

터로 있는 진진영 관장이 맡아 <전통 

모자와 갓>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조

선시대에 신분과 남성미의 상징이

었던 ‘갓’은 지금은 팝 문화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는

지 그 상징성의 변천을 짚어보고 세

계 무대에서 어떻게 한국 문화가 계

속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지도 

탐색해본다. 

매듭에 대한 두 번째 강의는 한국

어로 진행되고, 나머지 강의들은 영

어로 진행되며 약 45분 정도의 강의 

후 질문과 답변 시간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미

예술협회의 웹사이트에서 등록을 

하면 줌 링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 

날짜: 3월 19일 - 한국 무속신앙

과 케데헌 – 레이 설 

3월 26일: 매듭 – 김시재 

4월 2일: 달 항아리 – 김도훈 

4월 9일: 전통 모자와 갓 – 진진영 

시간: 오후 7:30~8:30 (동부 시간) 

상 세 정 보 : 

www.kcsboston.org/heritage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전문가들이 직접 설명하는 한국유산…
매주 목요일 온라인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제6회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

tel:+1-781-322-4914
mailto:maldensmartdental@gmail.com
https://bostonkorea.com/news/%EC%A0%9C-6%ED%9A%8C-%EC%BD%94%EB%A6%AC%EC%96%B8-%ED%97%A4%EB%A6%AC%ED%8B%B0%EC%A7%80-%EC%8B%AC%ED%8F%AC%EC%A7%80%EC%97%84%EB%A7%A4%EC%A3%BC-%EB%AA%A9%EC%9A%94%EC%9D%BC-%EC%98%A8%EB%9D%BC%EC%9D%B8/
https://bostonkorea.com/news/%ED%9D%A5%ED%96%89-%EB%8F%8C%ED%92%8D-%EC%99%95%EA%B3%BC-%EC%82%AC%EB%8A%94-%EB%82%A8%EC%9E%90-%EB%B3%B4%EC%8A%A4%ED%84%B4%EC%84%9C%EB%8F%84-2%EC%A3%BC%EC%A7%B8-%EC%83%81%EC%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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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 락스베리에 위치한 

뉴 아카데미 에스테이츠(New 

Academy Estates) 프로젝트 기반 

섹션8(Project-Based Section 8) 

주택의 대기자 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모집은 1베드룸부터 5베드룸

까지 다양한 규모의 유닛을 대상으

로 진행된다. 

신청서는 3월 3일부터 3월 31일

까지 매사추세츠주 락스베리 2918 

워싱턴 스트리트(2918 Washing-

ton St)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하고 제출할 수 있다. 접수 시

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다. 

특히 이번 대기자 명단 등록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와 시간 순서

대로 등록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

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

요하다. 

3월 31일 이후에는 신청서를 우

편으로만 접수하며 같은 날 대기자 

명단 접수가 마감된다. 

아파트 유닛에는 현대적인 마감

재와 리모델링된 주방과 욕실, 새

롭게 교체된 바닥재가 적용됐다. 

또한 각 유닛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를 설치할 수 있는 연결 시설이 마

련돼 있다. 렌트비에는 난방과 온

수 비용이 포함되며 전기 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지 내에는 넓은 커뮤니티 룸과 

컴퓨터실, 음악 스튜디오, 방과 후 

프로그램, 현장 세탁 시설, 놀이터, 

전용 주차 공간 등이 마련돼 있으

며 현장 관리 사무소와 24시간 긴

급 유지보수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번 주택은 소득 제한이 있는 

보조 주택 프로그램으로 모든 신청

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용 기록과 범죄 기록, 이전 

임대인 추천(landlord references) 

등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이 주

택은 프로젝트 기반 섹션8 주택이

기 때문에 일반 섹션8 바우처는 사

용할 수 없다. 

가구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5만7900달러 

이하, 4인 가구는 8만2700달러 이하

일 경우 50% 기준에 해당한다. 이 

소득 기준은 향후 변경될 수 있다. 

장애로 인해 신청 과정에서 도움

이 필요한 경우 관리 사무소에 합

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뉴 아카데미 에스테이츠는 주택 

관리 회사인 윈레지덴셜(Win-

nResidential)이 전문 관리한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 프로젝트 섹션8 주택, 대기자 접수 시작
신청 접수 순서대로 대기자 등록…소득 기준 충족해야

가구 인원별 소득 기준(Income Limits by Household Size): 변경될 수 있음

tel:+1-617-445-0731
http://www.newacademyestates.com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D%94%84%EB%A1%9C%EC%A0%9D%ED%8A%B8-%EC%84%B9%EC%85%988-%EC%A3%BC%ED%83%9D-%EB%8C%80%EA%B8%B0%EC%9E%90-%EC%A0%91%EC%88%98-%EC%8B%9C%EC%9E%91/?page=2


종합The Boston Korea 2026년 3월 6일 금요일  5
매사추세츠 하원,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법안 통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역대급 폭설로 수천 가구가 정

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매사추세츠 

하원이 전기·가스 요금 부담을 낮

추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27일 밤 에너지 비용 완화

를 목표로 한 법안(H 5151)을 찬성 

128표, 반대 27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매스세이브(Mass Save )프

로그램의 마케팅 및 행정 예산에서 

약 10억 달러를 삭감하고, 대체의무

이행금 (Alternative Compliance 

Payment, ACP)의 70%를 2029년 중

반까지 요금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태양광패

널 설치자들에게 지급하는 넷미러링 

보상 비용을 줄인다.  

ACP는 전력 공급업체가 재생에

너지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대신 내는 일종의 벌금 성격의 부담

금이다. 지금까지는 이 돈이 기금으

로 쌓이거나 프로그램 재원으로 쓰

였으나 하원은70%를 납부자들에게 

환급하겠다는 것이다.  

매스세이브는 집의 단열, 고효율

보일러 교체, 히트펌프 설치 등에 보

조금을 주는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

그램으로 앞으로 해당 지원은 축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자들에

게 부담하게 했던 일부 요금이 인하

되는 효과를 누리게 할 수 있다.  

또한 넷 미터링의 경우 기존은 가

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용만큼 태

양광에서 전력망으로 보내는 전기에 

대해 보상해 태양광 설치를 우대하

는 정책이었다.  이 비용을 줄이겠다

는 것으로 태양광 설치 유인을 축소

하게 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청정에너지 

조달 권한을 확대하고, 신규 원전 건

설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를 규정한 

1982년 법을 폐지하며, 해상풍력 장

기계약 체결 기한을 2029년까지 2년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가을 통신·유틸리티

·에너지위원회가 지지했던 안을 수

정한 것이지만2030년까지 1990년 대

비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도록 한 

골격 규정은 수정하지 않았다.  

하원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방어했다. 회

의장 밖에는 매스세이브 예산 삭감

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몰렸다. 

하원 세입세출위원장 에런 마이클

위츠는 ACP 환급과 매스세이브 삭

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즉각적인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 세입세출위원회는 넷

미터링 요금 크레딧 축소와 일부 요

금 구조 개편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절감 효과가 약 30억 달러에 달할 것

으로 추산했다. 

통신·유틸리티·에너지위원장 

마크 쿠색은 이번 조치를 “1년간의 

일시 중단”이라고 설명하며, “삭

감은 프로그램 운영과 마케팅 등 비

대해진 행정 비용에 집중된 것”이

라고 말했다. 그는 “프로그램 자체

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설립시부터 지속되어온 인센티브와 

뒷단 비용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요금 절감, 장기적

으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라

고 강조했다. 주 감사관이 프로그램 

전반을 검토해 개선안을 보고할 예

정이라고도 밝혔다. 

에너지 비용 문제는 비컨힐과 2026

년 주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

올랐다.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

사는 별도의 에너지 부담 완화 계획

을 제출했으며, 올겨울 한시적으로 

전기·가스 요금을 낮추기 위해 1억

8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매사추세츠 가구의 중위 에너지 지

출은 소득의 3% 수준이다. 

한편 상원은 기후 목표를 후퇴시

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원 의장 캐런 스필카는 “기후 목

표와 에너지 부담 완화는 균형을 맞

춰야 할 과제”라며 “기후 목표에

서 물러설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하원안은 이제 상원 심의를 거치

게 된다. 에너지 요금의 단기 인하와 

장기 기후 목표를 놓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

버드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과 연방 중

재 끝에 시간당 4달러 임금 인상을 포함한 잠

정 노동계약에 합의했다. 

매스라이브와 보스턴 비즈니스 저널 보도

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하버드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 800여 명에게 적용되며, 지난 20

여 년 사이 가장 큰 임금 인상이다. 계약에는 

대학 직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외주 청소업

체 직원들도 포함된다. 

노조 협상위원이자 하버드 청소 노동자인 

헬레나 반데이라는 성명을 통해 “길고 힘

든 과정이었지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합

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위험을 

감수하며 일했고, 올해 겨울 폭설 때도 가장 

먼저 대응했다”며 “이제 매사추세츠의 높

은 생활비를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임금 인

상과 기존 복지 보호를 받게 됐다”고 말했

다. 

이번 합의는 2월 19일 열린 대규모 집회 이

후 이루어졌다. 당시 청소 노동자들은 공정

한 임금과 복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집회에는 연방 하원의원 어야나 프레슬

리와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 마저리 데커

도 참석해 노동자들을 지지했다. 

청소 노동자들의 기존 계약은 2025년 11월 

중순 만료됐다. 이후 수주 동안 협상이 결렬

되면서 하루 파업이 진행됐고, 결국 연방 중

재자가 협상에 투입됐다. 

이번 잠정 합의에는 임금 인상 외에도 각 

노동자에게 500달러 보너스를 지급하고, 저

렴한 의료보험을 유지하며, 이민자 노동자

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

다.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현재 하버드 청

소 노동자의 시급은 약 28달러에서 30달러 수

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가 승인되면 시

급은 약 32달러에서 34달러 수준으로 올라가

게 된다. 

노조 조합원들이 계약을 승인하면 합의는 

2025년 11월 15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

라 풀타임 청소 노동자들은 보너스 포함 약 

3천여 달러를 일시적으로 지급받게 될 전망

이다.  

<전체 기사 읽기>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매스세이브 예산 대폭 삭감·원전 규제 완화 포함  
환경단체 “에너지 효율 정책 훼손” 반발 

보너스 500달러·이민자 노동자 고용 보호 포함

하버드 청소 노동자, 시간당 4달러 인상 합의… 20년 최대 인상

로날도 마리아노 하원의장

tel:+1-617-543-8106
tel:+1-978-870-0508
tel:+1-508-523-5389
mailto:koreanschool.ne@gmail.com
https://www.ksneusa.org
tel:+1-781-454-1357
https://bostonkorea.com/news/%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ED%95%98%EC%9B%90-%EC%97%90%EB%84%88%EC%A7%80-%EC%9A%94%EA%B8%88-%EB%B6%80%EB%8B%B4-%EC%99%84%ED%99%94-%EB%B2%95%EC%95%88-%ED%86%B5%EA%B3%BC/
https://bostonkorea.com/news/%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ED%95%98%EC%9B%90-%EC%97%90%EB%84%88%EC%A7%80-%EC%9A%94%EA%B8%88-%EB%B6%80%EB%8B%B4-%EC%99%84%ED%99%94-%EB%B2%95%EC%95%88-%ED%86%B5%EA%B3%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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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2위 건강보험사 영업
손실 감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2위 규모의 

건강보험사  포인트 32헬스

(Point32Health)가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을 단행한 가운데, 2025

년 영업손실을 3억100만 달러로 

줄였다고 밝혔다.  

포인트32헬스는 터프츠헬스

플랜(Tufts Health Plan)과 하버

드필그림헬스(Harvard Pilgrim 

Health Care)의 모회사로 지난 

2024년에는 3억8,200만 달러의 영

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8

천만달러 이상의 영업손실이 축

소됐다.  

신임 최고경영자는 앞서 보스

턴비즈니스저널과의 인터뷰에

서 2027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

달하거나 소폭 흑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는 2025년 두 차례

에 걸쳐 350명 이상을 감원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체중 감량 약

물에 대한 보장 범위를 대폭 축

소했다. 일부 약물은 보장을 중

단했고, 보장을 유지하는 경우에

도 해당 약물을 포함하는 보험 

상품의 비용을 인상했다. 

이 건강보험사는 약 200만 명

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98

억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다. 

마이클 마론 최고재무책임자

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압박

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료 및 약제 비용을 보다 효과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프

로그램과 행정 비용 효율화를 추

진해 왔다”며 “그 결과 개선과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

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에서 포인트32

헬스보다 규모가 큰 1위 건강보

험사인 블루크로스블루쉴드

(Blue Cross Blue Shield of 

Massachusetts)도 지난주 3억

8,050만 달러의 대규모 손실을 보

고했다. 다만 이 역시 전년도보

다는 개선된 수치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6

'팟홀 시즌' 시작… 차량 손상 줄이기 위한 
운전 요령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최근 몇 달 동안 이어진 폭설과 

추위로 인해 매사추세츠 전역의 도

로에 ‘팟홀(pothole)’ 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팟홀은 아스팔트가 들뜨고 깨지며 

만들어지는 깊은 구멍이다. 특히 겨

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눈

치우기 작업으로 손상된 아스팔트 

균열 사이로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

하면서 생긴다. 보통 팟홀은 3월 중

순에서 말 사이에 본격적으로 나타

난다 

팟홀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차

량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AAA에 따르면 팟홀은 타이어와 휠

을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차량 하부

가 도로에 닿는 ‘바텀 아웃(bottom 

out)’ 현상을 일으켜 서스펜션이나 

하부 부품을 망가뜨릴 수 있다.  

실제로 AAA 조사에 따르면 2022

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약 4천4백만 

명의 운전자가 팟홀로 인한 차량 수

리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AAA 노스이스트의 질리언 영 홍보

국장은 운전자들이“이 시기에는 팟

홀이 피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

만 운전 습관을 조정하면 피해를 줄

일 수 있다”고 말했다. 

AAA는 팟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운전 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

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

게 하면 도로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하

고 팟홀을 피할 시간이 늘어난다. 또

한 큰 물웅덩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물웅덩이처

럼 보여도 그 아래 깊은 팟홀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량 제조

사가 권장하는 공기압은 보통 운전

석 문 안쪽 스티커에 표시돼 있으며, 

공기압이 낮으면 충격을 더 크게 받

아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

근 인기를 끄는 ‘로우 프로파일

(low-profile)’ 타이어는 디자인은 

좋지만 팟홀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

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만약 팟홀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경

우 즉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가

능한 한 직선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서스펜션 손상을 줄이기 위해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

되 팟홀을 지나가는 순간만큼은 강

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강한 제동은 서스펜션을 압축

시켜 타이어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

기 때문이다. 

팟홀을 지난 뒤 차량에서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진동이 느껴진다면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비소에서 차량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운전자들은 팟홀을 발견하면 지방

자치단체나 도로 관리 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

건을 충족할 경우 팟홀로 인한 차량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대

부분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

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3월 중순 본격적인 팟홀 등장…서행과 차간 거리 유지가 필수 

https://youngdentistrypc.com
tel:+1-978-459-0594
tel:+1-617-455-8073
mailto:mwl@mwleecpa.com
tel:+1-978-303-7000
mailto:jkeum56@gmail.com
https://bostonkorea.com/news/%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ED%95%98%EC%9B%90-%EC%97%90%EB%84%88%EC%A7%80-%EC%9A%94%EA%B8%88-%EB%B6%80%EB%8B%B4-%EC%99%84%ED%99%94-%EB%B2%95%EC%95%88-%ED%86%B5%EA%B3%BC/
https://bostonkorea.com/news/%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2%EC%9C%84-%EA%B1%B4%EA%B0%95%EB%B3%B4%ED%97%98%EC%82%AC-2025%EB%85%84-%EC%98%81%EC%97%85%EC%86%90%EC%8B%A4-%EA%B0%90%EC%86%8C/?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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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주일 미사 미사 Lord’’s s Day Mass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평일 미사 WWeekekdaday y MaMass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성당연락처 CoContantact ct Us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주지사 다문화 대변인마저 영주권 비자 
거부로 정직당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

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 행정부에서 다문화 미

디어 디렉터로 활동해온 발렌티나 아마로 보우

서 대변인이 취업 허가 만료로 무급 정직 처리

됐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아마로 디렉터는 2013

년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해왔으며, 지난

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뒤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자

에 대한 비자 처리를 동결하면서 그녀의 영주

권 및 취업 비자 연장 신청이 모두 보류됐다. 이

에 아마로 디렉터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최근 10일 이내에 취업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라고 판결했다. 다만 

영주권 신청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현재 이민자 사회가 겪고 있는 

광범위한 비자 지연과 거부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매사추세츠 주내 

한 라틴계 교사도 최근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취업허가가 만료돼 교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전

해졌다. 비자 심사 지연과 승인 보류 사례는 적

지 않은 상황이다.  이민 전문 성기주 변호사는 

“영주권 갱신 신청 조차도 최장 2년 정도 소요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발렌티나

는 모든 절차를 올바르게 밟았다”며 연방정부

가 그녀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마로 디렉터는 취임 직후 신설된 직책을 

맡아 브라질, 아이티, 스페인어권 언론 등 60여 

개 다문화 매체와 주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스페인어 라디오 출연, 정부 자료 번역

, 주정부 인사와의 간담회 주선 등을 통해 이민

자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강화해왔다. 라틴계 

언론뿐 아니라 아시아계, 아이티계 등 다양한 

소수민족 언론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지원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는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매사추세츠 히스패닉 

언론인들 다수는 보우서의 공백으로 주정부와 

이민자 사회 간 직접 소통 창구가 약화될 수 있

다고 우려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2014년에서 2023년 사이 

신규 유입 주민의 약 80퍼센트가 라틴계로 집계

되는 등 이민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왔다. 이

런 상황에서 다문화 언론과의 협력은 주정부 

정책 전달과 공공 안전 정보 확산에 중요한 통

로로 평가돼왔다.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 고등학생 AP 성적 전국 1위…역대 최고 기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

사추세츠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학점 선이수 프로그램’인 AP(Advanced 

Placement) 시험에서 다시 한번 전국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대학입학시험위원회(College Board)가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매사추

세츠 공립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35.8%

가 고등학교 재학 중 최소 한 과목 이상의 

AP 시험에서 5점 만점 중 3점 이상을 받았

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동

시에 역대 최고 기록이다. 

전국 평균은 24.8%로 매사추세츠와 상

당한 격차를 보였다. 매사추세츠는 이 지

표에서 여러 차례 전국 1위를 기록해 왔으

며, 가장 최근인 2024년에도 최고 성적을 기

록한 바 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매사추세츠 학생들과 교육자, 그리

고 가족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또다시 전국을 선도하며 역대 최

고 기록을 세운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AP 

시험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졸업 이후 성

공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든 학생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P 시험은 대학 수준의 교과 과정을 고

등학교에서 미리 수강하고 시험을 통해 학

업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5점 만

점 가운데 3점 이상을 받을 경우 해당 과목

의 대학 입문 수준 수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며, 많은 대학에서 학점 인

정이나 수강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킴 드리스콜 부지사는 “AP 같은 고급 

과정은 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학업을 미리 

경험하도록 돕고, 대학 학점을 미리 취득

해 졸업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성과는 매사추세츠 교실

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성과를 잘 보여

준다”고 말했다. 

올해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AP 시험 참

여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매사추세츠 

공립고 졸업생의 48%가 재학 중 AP 시험

을 치렀으며 이는 워싱턴 D.C.와 뉴욕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 비

율은 2015년 42.2%에서 2025년 48%로 증가

했다. 

또한 매사추세츠 공립고의 86.1%가 최

소 한 과목 이상의 AP 과정을 제공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참여 확대 측면에서도 성과가 확인

됐다. 2025년 졸업생 가운데 흑인 학생의 

37.3%가 AP 시험을 치러 전국에서 두 번

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29.8%에서 7.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히

스패닉 또는 라틴계 학생의 AP 시험 참여

율도 2015년 28.6%에서 2025년 36.9%로 증

가했다. 

주정부는 AP 과목 접근성을 높이기 위

해 시험 응시료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

다. AP 시험 응시료는 과목당 99달러지만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보조금이 제공돼 학

생이나 학교가 부담하는 비용은 22달러 수

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학년도에 주정부는 

AP와 국제 바칼로레아(IB) 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해 최대 110만 달러를 배정했다. 

주정부는 또한 고등학생들이 대학 학점

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얼리 칼리지

(Early College)’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

하고 있다. 주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이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10만 명까지 늘

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베네수엘라 비자 동결 여파…이민비자 문제 상징적 사건  
주내 소수 언론들과 이민사회 소통 창구 공백 우려 

졸업생 35.8%가 대학 수준 시험서 3점 이상

인터뷰하고 있는 발렌티나 아마로 주정부 다문화 미디어 디렉터(사진 = 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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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낭독하며 당시 독립을 외쳤던 선열

들의 선언을 전했다. 이어 김선율(8), 

박승후(7), 조은(5), 유주하(4), 최재희

(4), 이아리아(2), 유지안(2), 김동윤

(2), 김동건(K) 학생이 참가해 애국가

와 아름다운 나라를 불러 행사 분위기

를 북돋았다.  

김재휘 총영사는 기념사를 통해 “

삼일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분연히 

일어났던 우리 선조들의 기상은 이제 

이곳 보스턴, 그리고 뉴잉글랜드 전체 

지역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활활 타오

르고 있다”며 “보스턴 총영사관은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우리 동포

사회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앞장서는 여러분

의 동반자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또한 총영사관이 들어

선 빌딩 앞에 총영사관 표지석이 설치

된 사실을 언급하며 “봄이 오면 보강

공사를 해서 정식으로 표지석을 세우

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영수 매사추세츠 한인회장은 축

사를 통해 “3.1절을 계기로 나라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다시 한번 생각하

게 된다.” 며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나섰던 마음들을 기억하고 각

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한인사

회도 더욱 자랑스럽게 발전할 것” 이

라고 말했다.  

메인에서 참석한 안영례 메인 한인

회장은 “세차장에서 잠시 앞이 보이

지 않을 때도 두려움이 드는데 100년

이 넘은 일제 강점기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를 생각하니 가슴

이 아팠다”고 전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열의 

뜻을 잇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

다.  

윤광옥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은 

미주한인회 총연이 과거의 분열을 끝

내고 새롭게 출발키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윤 회장은 이어 “조상들의 

헌신 덕분에 미국에서 번창하며 살아

갈 수 있었다. 이 얼을 이어받아 조금

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스러운 후손

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

했다.  

이날 마지막 순서인 만세삼창에는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게 하는 검정치

마에 하얀저고리 차림의 안예선(앤도

버하이, 11학년) 학생이 선창을 맡았

다. 참석한 한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앞에서 만세 삼창을 이끄는 것이 떨

렸다는 안예선 학생은 “대한독립 만

세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 많은 연

습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비슷한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 고문

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믿

기지 않는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한국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는 느낌이

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어린 딸과 함께 참여한 이홍기 씨는 

“아이들이 이런 3.1절 행사를 접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집에 가는 길에 

3.1절이 어떤 날인지 자세히 설명해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박건후 학

생은 “독립 선언서를 연습하면서 재

미도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

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

했다.  

한편, 총영사관이 8층으로 확장 이

전한 후 처음 행사에 참가한 로드아일

랜드와 메인 한인회 관계자들은 새로 

마련된 넓은 행사 공간에 대해 “아름

다운 공간에서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하며 김 총영사

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ditor@bostonkorea.com

다만 아침에 한시간 일찍 일어

나야 한다. 그동안 유지해온 생체 

리듬의 변화를 초래하기에 일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

가들은 서머타임에 앞서 미리 20-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여야 비교적 적응이 빠르다고 

조언한다.  

서머타임은 1년에 두번씩 시간

을 ‘당겼다 풀었다’하며 6개월

간 쌓아왔던 신체리듬을 흔들어 

놓는다.   

모든 스마트 기기는 자동으로 

서머타임 해제가 적용되므로 신경

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직접 바꿔

주어야 하는 벽걸이 시계, 오래된 

차량의 시계는 토요일인 3월 7일 

밤에 시계 침을 한시간 앞으로 돌

려 놓으면 혼동을 막을 수 있다.  

서머타임 기간에는 보스톤을 

비롯한 미동부 지역의 한국과의 

시차가 현재 14시간에서 13시간으

로 1시간 줄어든다. 서울의 시간은 

미국 동부보다 13시간, 서부보다

는 16시간 빠르게 된다.      

서머타임에 법제화 흐지부지  

최근 몇 년 동안 서머타임으로 

인한 시계 조정을 없애자는 의견

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에도 의회

와 트럼프 대통령은 좀체 이를 돌

아보지 않고 있다.  

하원에서는 서머타임을 30분만 

앞으로 돌려 신체리듬 충격을 최

소화하자는 법안까지 나왔다.  전

문가들은 1시간보다는 30분 변화

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여

전히 신체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는 지적이다.   

미국의학협회(AMA)와 미국

수면의학아카데미(AASM)는 시

간 변경을 없애는 것에는 동의하

지만 , 서머타임보다  표준시

(Standard Time)를 유지하는 것

이 지속적인 수면 건강에 더 바람

직하다는 입장이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이번 주 일요일 3월 8일 서머타임 시작 

보스턴서 100여명 태극기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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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년 만에 상업용 원자로 건설 허가…와이오밍에 차세대 원전 추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정부가 8년 만에 새로

운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u-

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3월 4일 빌 게이츠가 투자한 원자

력 기업 테라파워(TerraPower)의 

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설 계

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이후 처음 발급된 상업용 

원자로 건설 허가다. 

테라파워는 2024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며, 허가 승인에 따라 수

주 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

사는 약 40억 달러 규모의 이 원전

이 2030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원자로는 나트륨 

냉각 방식의 차세대 소형 모듈 원

자로로, 기본 출력은 345메가와트

이며 최대 500메가와트까지 생산

이 가능하다. 이는 약 4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테라파워의 크리스 레베스크 

CEO는 성명을 통해 “이 역사적

인 순간을 위해 수천 시간의 노력

을 들였다”며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

혔다. 

이 프로젝트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창립하

고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 회사가 

추진하고 있다. 게이츠는 인공지

능 확산으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

으로 원자력을 적극 지지해왔다. 

새 원자로는 와이오밍 서부 케

머러(Kemmerer)에 건설될 예정

이다. 인구 약 2,500명의 작은 도시

인 케머러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북동쪽 약 130마일 떨어진 곳에 위

치한다. 

원전은 현재 석탄 발전소에서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 중인 퍼

시피코프 (PacifiCorp)의  노턴

(Naughton) 발전소 부지에 들어

설 계획이다. 기존 발전소는 새 원

전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운영된

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데

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력을 포함한 안정

적인 전력원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원전 

건설 허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력 기술 확

대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빌 게이츠 투자 테라파워 프로젝트 승인…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 주목

웨어러블 기업 후프, 올해 600명 채용 계획…
대부분 보스턴 본사 근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AI로 인한 해고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스턴에 본사를 둔 웨

어러블 스타트업 후프(Whoop)가 

2026년 한 해 동안 약 600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현재 약 800명 수준인 

회사 인력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리

는 규모다. 이는 소프트웨어, 연구 및 

디자인, 하드웨어, 제품 개발, 마케팅 

등 회사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후프

는 신규 채용 인력의 대부분이 보스

턴 켄모어 스퀘어에 위치한 본사에

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와 함께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걸

프협력회의(GCC) 지역에서도 일부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테크 업계 전반에서 대규모 

감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

프의 공격적인 채용 계획은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1월 아마존은 약 1만

6천 명을 감원했으며, 결제 테크 기

업 블록(Block)은 지난주 약 4천 명, 

즉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를 감원

한다고 발표했다. 보스턴 지역에서

도 집카(Zipcar)와 드래프트킹스

(DraftKings)가 최근 각각 100명 이

상의 직원을 줄였다. 

일부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도

입으로 인력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과도한 채용이 이뤄졌던 점

도 감원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후프의 윌 아메드 최고경

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더 채용할지, 

아니면 AI에 투자할지를 놓고 고민

하고 있다”며 “후프는 두 가지 모

두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

혔다. 

후프는 향후 2년 안에 기업공개

(IPO)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메드 

CEO는 지난해 밝힌 바 있다. 만약 

상장이 성사될 경우 이는 2023년 마

케팅 소프트웨어 기업 클래비요

(Klaviyo) 이후 보스턴 테크 기업의 

첫 대형 IPO가 될 가능성이 있다. 

회사는 채용 규모가 크게 늘어나

더라도 선발 기준은 엄격하게 유지

할 계획이다. 후프는 약 750명의 지원

자 중 1명만 채용할 정도로 선발 과

정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2012년에 설립된 후프는 처음에는 

선수들의 훈련 데이터를 분석해 주

는 손목 밴드를 개발하며 성장했다. 

스마트워치와 달리 복잡한 기능을 

최소화하고 운동 성과 분석에 집중

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후 회사는 4

억 달러 이상 벤처투자를 유치하며 

일반 소비자용 건강 데이터 웨어러

블 기기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약 3년 전 후프는 보스턴 켄모어 

스퀘어의 새 건물로 본사를 이전했

다. 8층 규모, 약 12만1천 제곱피트의 

사무실은 보스턴의 상징적인 시트고

(Citgo) 간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 

지난해 후프는 미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첫 건강 추적 기

능 밴드를 선보였다. 해당 밴드는 심

전도(EKG)를 측정해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 질환 위험을 경고할 수 있

다. 다만 별도의 혈압 측정 기능을 두

고 FDA와 규제 필요 여부를 놓고 갈

등을 겪기도 했으며, 올해 1월에는 

규제 당국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아메드 CEO와 후프는 보스

턴 지역에서 AI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 협력 프로젝트

에도 참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AI 

연합(Massachusetts AI Coalition)

은 지난달 후프 본사에서 첫 행사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모라 힐리 매

사추세츠 주지사도 참석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모건스탠리 2,500명 감원…전 사업부 
대상 약 3% 감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전체 직원의 약 3%에 

해당하는 2,500명을 감원한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

면 이번 감원은 3개 주요 사업부

분인 투자은행 및 트레이딩, 자

산관리, 투자운용 등 전반에서 

이루어지며 미국뿐 아니라 해외 

직원들도 포함된다. 

모건스탠리의 전체 직원 수는 

약 8만3,000명으로, 이번 구조조

정은 사업 전략 변화와 근무 지

역 조정, 일부 직원의 성과 평가 

등을 반영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

려졌다. 

해고는 지난주부터 시작됐으

며 3월 4일 수요일에 상당수 인력 

감원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은

행의 초고액 자산가 전담관리 전

문가 와 행정 직원들이 감원 대

상에 포함됐으며, 일부는 고액 

자산 고객을 대상으로 모기지 대

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원은 모건스탠리가 

2025년 기록적인 실적을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다. 지난해 투자은

행 및 트레이딩 부문과 자산관리 

부문 모두에서 연간 매출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자산관리 부문은 회사 전

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

는 핵심 사업으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 

최근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이트칼

라 인력 감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 확

산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면

서 인력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하

고 있다. 

핀테크 기업 블록(Block)은 

최근 AI 모델 발전을 이유로 전

체 직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4,000명 이상을 감원할 계획을 발

표했다. 

또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

스(Salesforce)는 AI 도입에 따

른 효율성 향상을 이유로 고객지

원 부문 약 4,000개 일자리를 줄

였으며, 소셜미디어 기업 핀터레

스트(Pinterest)도 AI 중심 전략

으로 전환하면서 약 15%의 인력

을 감원한다고 밝혔다. 

<전체 기사 읽기>

기술기업 감원 이어지는 가운데 공격적 채용…AI 투자와 인력 확충 
동시에 추진

투자은행·자산관리·투자운용 부문 포함…AI 확산 속 월가 감원 흐름 이어져

https://bostonkorea.com/news/%EC%9B%A8%EC%96%B4%EB%9F%AC%EB%B8%94-%EA%B8%B0%EC%97%85-%ED%9B%84%ED%94%84-%EC%98%AC%ED%95%B4-600%EB%AA%85-%EC%B1%84%EC%9A%A9-%EA%B3%84%ED%9A%8D%EB%8C%80%EB%B6%80%EB%B6%84-%EB%B3%B4%EC%8A%A4%ED%84%B4/?page=2
https://bostonkorea.com/news/%EB%AA%A8%EA%B1%B4%EC%8A%A4%ED%83%A0%EB%A6%AC-2500%EB%AA%85-%EA%B0%90%EC%9B%90%EC%A0%84-%EC%82%AC%EC%97%85%EB%B6%80-%EB%8C%80%EC%83%81-%EC%95%BD-3-%EA%B0%90%EC%B6%95/
https://bostonkorea.com/news/%EC%9B%A8%EC%96%B4%EB%9F%AC%EB%B8%94-%EA%B8%B0%EC%97%85-%ED%9B%84%ED%94%84-%EC%98%AC%ED%95%B4-600%EB%AA%85-%EC%B1%84%EC%9A%A9-%EA%B3%84%ED%9A%8D%EB%8C%80%EB%B6%80%EB%B6%84-%EB%B3%B4%EC%8A%A4%ED%84%B4/?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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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

자 = 보스턴은 3월 초부터 중반까지 

와인과 디저트, 전통 퍼레이드가 어

우러진 다채로운 행사들로 도시 전

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다. 미식

과 문화, 커뮤니티가 결합된 이번 일

정은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을 알리

는 상징적인 시즌 이벤트로 주목받

는다. 

같은 날 열리는 와인 엑스포와 초

콜릿 테이스팅 이벤트는 미식 애호

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일정이다. 

낮에는 거리에서 달콤한 초콜릿을 

맛보고, 이후에는 세계 각국의 와인

을 경험하며 보스턴의 주말을 특별

하게 채울 수 있다. 

3월 중순에는 보스턴을 대표하는 

전통 퍼레이드가 이어지며 축제 분

위기를 더욱 끌어올린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지역 커뮤니티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들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스턴 와인 엑스포 (Boston Wine 

Expo) 

Boston Wine Expo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와인 박

람회로 알려져 있다. 2026년 3월 7일

부터 8일까지 이틀간 힐튼 보스턴 파

크 플라자 호텔(Hilton Boston Park 

Plaza Hotel)에서 열린다. 100개 이

상의 와이너리가 참가해 다양한 와

인을 선보이며, 참가자들은 생산자 

및 수입업자와 직접 교류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그랜드 테이스팅 세션

과 교육적인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

된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시음을 넘

어 와인의 산지, 품종, 양조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초보자부터 전

문가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

램 구성이 특징이다. 

이 엑스포는 단순한 시음 행사를 

넘어 와인 문화 전반을 조명하는 자

리다.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국가와 스타일의 와인을 한 

자리에서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와인들을 직

접 시음하며 자신의 취향을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일시: 2026년 3월 7일 ~ 8일 (토-일

) 

장소: Hilton Boston Park Plaza 

Hotel 

웹 사 이 트 : 

https://boswineexpo.com/ 

하버드 스퀘어 초콜릿 테이스팅 이

벤트  (Harvard Square Chocolate 

Tasting Event) 

Harvard Square Business Asso-

ciation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18

회째를 맞은 ‘테이스트 오브 초콜

릿 페스티벌’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 3월 7일 브래틀 스트리트(Brattle 

Street, Eliot Street와 Church Street 

사이)에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무

료로 열린다. 

이 이벤트는 지역 상점과 레스토

랑이 참여해 다양한 초콜릿 샘플을 

제공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하버드 스퀘어 일대가 달콤

한 향기로 가득하다. 야외 거리에서 

진행되는 행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방문객들은 거리 산책과 함께 초콜

릿을 맛보며 지역 상권을 자연스럽

게 둘러볼 수 있다. 커뮤니티 중심의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다. 

겨울의 끝자락을 달콤하게 마무리

하고 싶다면 이 행사에 들러 보자. 거

리에서 다양한 초콜릿을 맛보며 하

버드 스퀘어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주말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일시: 2026년 3월 7일, 13:00–14:00 

장소 : Brattle Street (between 

Eliot St & Church St) 

웹 사 이 트 : https://harvard-

square.com/winter-carnival-2026/ 

성 패트릭스데이 퍼레이드 (South 

Boston St. Patrick’s Day Parade) 

South Boston St. Patrick's Day 

Parade는 보스턴의 대표적인 전통 

행사다. 2026년 3월 15일 오전 11시 30

분에 사우스 보스턴(South Boston)

에서 시작한다. 퍼레이드는 Broad-

way MBTA 역 인근에서 출발해 

Farragut Road까지 이어진다. 

이 행사는 아일랜드계 커뮤니티의 

역사와 문화를 기념한다. 매년 수많

은 관람객이 도로 양옆을 가득 메우

며 행진을 지켜본다. 퍼레이드는 지

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

는 축제의 장이다.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

는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 잡는다. 

보스턴의 전통적인 봄 축제 분위

기를 직접 느끼고 싶다면 이 퍼레이

드를 놓치지 말자. 지역 주민들과 함

께 거리에서 행진을 즐기며 도시의 

문화와 활기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일시: 2026년 3월 15일, 11:30 AM 

장소: Broadway MBTA Stop → 

Farragut Road, South Boston 

웹사이트: https://southboston-

parade.org/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에서 맞이하는 봄의 축제 : 와인, 초콜릿, 그리고 성 패트릭스데이 퍼레이드

https://mass.gov/youthgambling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C%97%90%EC%84%9C-%EB%A7%9E%EC%9D%B4%ED%95%98%EB%8A%94-%EB%B4%84%EC%9D%98-%EC%B6%95%EC%A0%9C-%EC%99%80%EC%9D%B8-%EC%B4%88%EC%BD%9C%EB%A6%BF-%EA%B7%B8%EB%A6%AC%EA%B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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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to:jason.jeon@compass.com
tel:+1-617-642-5670
https://www.compa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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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챗

GPT 등장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 중

인 거대언어모델(LLM)이 전장의 '

두뇌' 역할로 공식 투입된 최초의 전

쟁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인공지능

(AI)이 전쟁이나 소규모 공격에 활

용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특화 AI

가 아닌 범용·상업용 AI에 해당하

는 앤트로픽의 클로드가 종합적인 

전투 시뮬레이션을 관장한 것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에서도 AI는 쓰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AI 플

랫폼 팔란티어가 실전에 투입된 첫 

대규모 사례로 꼽힌다. 

위성 사진, 드론 영상, CCTV 등 각

종 감시 장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상 내용을 통합 분석해 타격 

좌표 산출, 지뢰 탐지, 전쟁 범죄 증거 

수집 등에 활용됐다. 

다만, 최근 발발한 이란 전쟁과 다

른 점은 이 과정에서 팔란티어의 자

체 분석 플랫폼이 중심이 됐고 클로

드와 같은 범용 AI가 추론 엔진 형태

로 결합한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다. 

가자 전쟁 등에서도 군사용 AI가 

전장에서 활용됐지만 이미지 분류, 

물체 탐지 등 한정된 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 특화 모델이었다. 

클로드와 같은 범용 LLM은 복수

의 이질적인 정보를 동시에 분석, 맥

락화하고 인간 판단을 훨씬 앞지르

는 속도로 복잡한 추론 결과를 내놓

는다. 

기존 전쟁에서 사용된 특화 AI가 

표적을 감지, 타격 성공률을 높이는 

수준이었다면 최근 발발한 이란 공

습에서 클로드는 무엇을, 언제, 왜 타

격해야 하는지를 분석해서 인간 사

령관에게 언어로 설명하는 참모 역

할을 했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는 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이란 공습 첫 24시간 

동안 1천여개의 표적을 타격하기 위

해 AI 기반 군사정보 플랫폼인 '메이

븐 스마트 시스템'(MMS)을 활용했

다고 전했다. 

앤트로픽 클로드는 지난해 11월 팔

란티어와의 협약을 통해 군사 의사

결정 플랫폼에 통합된 상태로, MMS

에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내

장된 것으로 알려진다. 

팔란티어는 온톨로지에 기반한 데

이터 분석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 모델로 자체 LLM은 개발하지 

않아서 다른 AI 기업의 LLM을 활용

하기 때문이다. 

다만, 앤트로픽은 미국 행정부가 

AI를 전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할 

가능성에 경고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갈등이 불거졌다. 

이 회사가 미국 시민 대상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에 클로드가 

사용되는 것을 막는 원칙을 지켜달

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

부가 거부하고 계약 파기 및 연방 기

관의 앤스로픽 사용 전면 금지에 나

선 것이다. 

앤트로픽의 빈자리를 라이벌인 오

픈AI가 미국 국방부와 기밀 네트워

크 AI 모델 배포 계약을 전격 체결하

며 메우고 나서자 미국 내에서 앤트

로픽 지지와 오픈AI '보이콧' 움직임

이 일기도 했다. 

앤트로픽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

을 예고한 상태여서 '미군의 두뇌' 역

할을 클로드가 되찾을지 챗GPT가 

계속 맡게 될지 미지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

을 '공급망 안보 위험 기업'으로 지정

하면서도 대체재를 찾지 못하는 등 

전장 활용 측면에서는 클로드 기술

력이 당분간 앞설 것으로 AI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csm@yna.co.kr 

AI가 '전장의 두뇌' 맡은 최초의 전쟁…참모가 된 LLM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이란대사관에서 관계자들이 사이드 쿠제치(Saeed Koozechi) 주한이란대사 기자회견에 앞서 현지 사진을 벽에 붙이고 있다. 

이란 전쟁서 위력 발휘 앤트로픽 클로드-팔란티어 결합 
특화 아닌 범용 AI가 대규모 전쟁 정보 분석·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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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

터인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개편

안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

픽게임즈와 5년을 끌어온 분쟁도 마

무리 지었다. 

사미르 사마트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 담당 사장은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최소 15%

까지 인하하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0%로 낮춘다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기에 추가 수수료 5%가 붙지만, 앱 

개발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

나 외부 사이트로 이동해 결제하도

록 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용자

에게 선택권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 

새 수수료 체계는 오는 6월 30일까

지  미국·영국·유럽경제지역

(EEA) 등에 먼저 적용되며 한국 시

장에는 연말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구글은 또 품질과 안전 기준을 충

족하는 외부 앱 장터를 미리 등록해 

이용자가 플레이스토어 이외의 앱 

장터에서 앱을 간편하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부 앱 장터를 미국 시장에

서 도입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구글은 이 같은 개편을 바탕으로 

에픽게임즈와도 합의했다고 설명했

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

(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완전히 개방해 경쟁 

앱 장터와 결제 수단을 지원하고 모

든 개발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

한다"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

어져왔던 (구글과의) 모든 분쟁을 합

의 종결했다. 고맙다, 구글"이라고 말

했다. 

그는 이에 따라 그간 플레이스토

어에서 퇴출당했던 포트나이트가 곧 

전 세계 플레이스토어에 복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지난

해 12월 먼저 복귀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 

결제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

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

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

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

소했다. 구글은 이어 법원 명령이 부

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연방대법

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comma@yna.co.kr

구글, 앱수수료 인하·외부결제 허용…에픽게임즈 5년 분쟁 종결 

에픽 게임즈,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게임 제작사다.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
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있습니i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韓플레이스토어엔 개편안 연내 도입…포트나이트 전세계 플레이스토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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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2026년 2월 한인사회 

매사추세츠 연방하원의원 선거, 댄 고 자금·지지 선언 모두 선두

예술협회, 26명의 청소년 작가 작품 총영사관서 성황리에 전시

보스턴서 100여명 태극기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개최된 3.1절 기념식에 2세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사진 왼쪽은 유관순 열사 차림의 안혜선 학생이 보인다. 사진 오른쪽 위는 합창단에 참여한 학생들이며 사진 아래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학생들이다

매사추세츠 연방하원의원선거에 출마한 댄 고 후보가 2월 21일 피바디에 선거사무소를 열었다. 지역주민들과 주요 정치인, 노조관계자, 그리고 가족들이 참여했다

2월 13일 보스턴총영사관에서 열린 보스턴한미예술협회 코큐브 전시회. 왼쪽 사진은 메인 작가 중의 한명인 김강희 학생, 사진 오른쪽은 김병국 예술협회 회장, 김민희 디렉터, 김강희, 강병우, 장건, 장민준, 성예진 메인작가, 곽정렬 부총영사.(사진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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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gbos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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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들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www.premierworkspro.com

tel:+1-617-838-4980
mailto:support@bostonpworks.com
https://www.premierworks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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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만 준비해도 모기지 대출이 가능

하다. 20%가 바람직하지만 얼마를 모

으든지 간에 반드시 20퍼센트를 준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매스하우징의 주택 소유 프로그램 

부사장 문저 아일루시는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가장 큰 오해는 ‘집을 사려

면 반드시 20퍼센트 다운페이먼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묶여 있는 것”

이라며 “20퍼센트가 없다고 포기하

지 말고, 충분히 조사하고 교육을 받

고, 주택 구매자 수료증(first home-

buyer certification)을 취득하라”고 

말했다. 매스하우징은 보다 저렴한 주

택 소유를 돕기 위해 금융 지원을 제

공하는 기관이다. 수만 달러를 저축하

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도 있다. 

보스턴 및 매사추세츠의 다운페이먼

트 지원 

다운페이먼트 대출 

매스하우징은 자격을 갖춘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3만 달러의 다운페

이먼트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구매자의 연소득이 해당 카운티의 중

위소득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에 따

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들섹스 카

운티의 로웰에서 연소득 6만6,762달러 

이하인 구매자는 무이자 조건으로 3

만 달러의 다운페이먼트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스하우징은 지역 중위소

득의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구매자까

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제 같은 

카운티의 케임브리지에서 연소득 20

만5,335달러 이하인 구매자도 3퍼센트 

이율로 15년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

로 2만5,0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 라헬 최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매스하우징 대출

을 받아 다운페이먼트를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높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

었다”고 말했다. 

보스턴 거주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구매자에게 지원을 제공하

는 원플러스보스턴 프로그램이 있다. 

이 밖에도 시와 주 전역에 다양한 첫 

주택 구매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

다. 

주택 구매 보조금 

다운페이먼트 지원이 저리 대출이

라면, 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없다. 저

소득 및 중간소득 구매자에게 제공되

는 일종의 재정적 ‘선물’이다. 

모기지 대출전문가 줄리언 에르난

데스는 “최근 린 시에서 고객 한 명

이 보조금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

며 “클로징 비용으로 1만2,000달러를 

지원받았고, 상환 의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모기지 대출 기관은 이러한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출기관

은 도시와 주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

는지 검색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베이

스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능한 보조금 혜택을 받아야 한

다.  

보조금 검색 시에는 미 연방 주택도

시개발부의 주 및 지방 프로그램 데이

터베이스, 시 정부 프로그램, 지역 커

뮤니티 개발 공사와 같은 비영리 단체 

지원, 교사 및 응급구조원 대상 보조

금, 고용주 제공 보조금 등 다양한 자

원을 확인할 수 있다. 

부채 통합 

에르난데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미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

채 통합 대출을 통해 기존 부채를 정

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권했다

. 또한 신용카드 한도가 거의 찼다면 

잔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는 모기

지 대출 기관이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월 지출 줄이기 

더 저렴하거나 묶음 상품 보험으로 

전환하고,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를 해지하며, 다운페이먼트 저축 계좌

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러 달에 걸친 점진적인 절약

이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게 한다는 것이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

턴 부동산에 있어 본격적인 봄 시장이 시작됐

다. 물론 보스턴은 겨울이 한창이지 만 눈 덮힌 

야드에서는 잔디가 봄을 기다리며 싹틔울 준

비를 하는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주택 구매 노

력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다. 보통 봄시장에 

집을 구매해야 자녀들이 있는 경우 따뜻한 기

간 동안 여러가지 적응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가을학기에 맞춰 새로운 학군에 등록할 수 있

다.  

부동산 구매의 핵심인 모기지와 관련해 제

너럴모기지캐피탈코퍼레이션 한인 전문가인 

마이클 리 부사장과 모기지에 관련한 여러가

지 사항을 점검해 본다.  

첫 주택 구매자(First-Time Homebuyer) 관점 

▪  현재 6%대 모기지 금리가 일반적이다. 금리

가 6%일 때 “지금 사는 게 맞는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마이클: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

지만, 주택 구매는 금리보다 개인 재무 상황과 

목적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득과 충분한 다운페이

, 비상자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도 충분히 

고려 가능하다. 장기 보유 계획이라면 단기 금

리 변동은 큰 변수가 아니며 금리 인하를 기다

리는 동안 집값 상승이나 경쟁 심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타이밍을 맞추기보다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와 장기 계획에 부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첫 구매자는 변동금리(ARM)를 고려해도 될

까? 아니면 고정금리가 여전히 안전하나? 

마이클: 첫 구매자의 경우 5~7년 내 매도 또

는 재융자 계획이 명확하다면 초기 금리가 낮

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ARM도 전략적으로 

고려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 보유 계획이거나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안정적인 고정금리를 선

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단기 전략이면 ARM, 장기 안

정성 중시라면 고정금리가 기본 원칙이다.  

▪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고 리파이낸싱을 

전제로 집을 사는 전략은 현실적인가? 

마이클: 리파이낸싱을 전제로 주택을 구매

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적으로 금리 인하에 의

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리인하 시점

과 그 폭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리파이낸

싱 수수료도 발생한다. 따라서 예측을 전제로 

집을 구매하기 보다는 현재의 금리에서도 무

리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리파

이낸싱은 하나의 보너스 전략으로 간주하면 

된다.  

▪ 현재 다운페이먼트 최소 비율은 어느 정도가 

현실적인가? PMI를 감수하는 전략은 합리적인

가? 

현재 일반적인 최소 다운페이먼트는 컨벤션 

대출의 경우 3-5%, FHA대출의 경우 약 3.5% 

수준이다. 다운페이먼트가20% 미만일 경우 

PMI(모기지 보험)이 발생, 월 상환액이 올라

간다. 집값 상승과 빠른 구매 시점을 고려할 때 

PMI를 감수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

다.  

중요한 것은PMI 포함 월 상환액이 예산 내

인지, 일정 기간 후 재융자 또는 집 대출금 대

비 에쿼티상승(LTV 하락 )으로 PMI 제거 가

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 주택 보유자 (이미 모기지 보유) 

▪ 모기지 락인(lock-in)’ 효과 관련, 낮은 금리

에 묶여 있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현

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나?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낮은 금리에 이미 고

정된 모기지를 가진 집주인들은 재융자를 통

해 더 낮은 금리를 얻기 전까지 기존 주택을 팔 

유인이 적다. 이로 인해 시장 매물 부족과 가격 

안정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 현재 6%대에서 리파이낸싱을 고려해야 하

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나? 

현재 금리 6%대에서 리파이낸싱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월 상환액 부담을 줄이거나 대

출 조건을 개선할 여지가 있을 때다. 금리가 기

존 대출보다 낮아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는 경

우, 대출 기간을 단축하거나, ARM을 고정금

리로 전환하려는 경우, 현금 유동성 확보나 부

채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  즉 재융자는 

금리뿐 아니라 전체 재무 구조 개선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현실이다. 

▪ HELOC(주택담보 신용대출)를 활용하는 전

략은 어떤 장단점이 있나? 

HELOC 활용 전략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 라인오브크레딧(LOC)은 필요할 때만 사용 

가능해 유연성이 높다. 초기 이자율이 낮으므

로 단기 자금 조달에 좋고 주택 가치가 상승하

면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반면, 변동금리이기에 금리 상승 시 부담 증

가한다. 따라서 원금 상환 부담이 뒤늦게 발생

하며 상환 실패시 담보로 하는 것이 주택이었

기에 위험이 크다.  

결론적으로, 단기 유동성 확보와 투자 목적

에는 유용하지만, 금리 변동과 상환 계획을 반

드시 고려해야 한다.  

▪ 3% 모기지를 포기하고 6% 모기지로 갈아타

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나? 

일반적으로 3% 모기지를 포기하고 6%로 갈

아타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주택 크기, 위치, 생활 편의성 등 장기적인 

주거 필요가 현재 집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기존 집 매각으로 자본 차익 실현 후 새 집 

구매가 재정적으로 유리한 경우 

-장기 투자 관점에서 새 집의 가치 상승 가

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모기지에서 이것만은 꼭 주의 

▪ 두 상품을 비교할 때 명목금리와 실제금리

(APR)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 

“두 상품”을 비교할 때는실제금리(APR)

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좋다. 명목금리는 단

순 이자율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만 영향을 

미친다. 반면 APR은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을 나타내므로, 동

일한 이자율 조건에서 실제 부담을 정확히 비

교할 수 있다. 다만, APR은 클로징 비용의 영

향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이자율 하에서 총 비

용을 비교할 때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 

▪포인트(buy-down)는 언제 유리하나? 

포인트(buy-down)는 장기적으로 낮은 금

리로 월 납입액을 줄이고 싶을 때 유리하다. 특

히 현금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거주 계획이 명

확한 경우 초기 비용을 부담하고 월 상환액을 

줄이는 경우다.  

포인트를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알고 

싶은 경우, 즉 손익분기 기간은 포인트 비용을 

포함해 총 추가 비용을 계산한 후 이 비용을 매

달 절약되는 금액으로 나누어 보면 대략 얼마 

후에 포인트 비용을 완전히 다 회수할 수 있는 

지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큰 비용을 지불하고 매

월 상환액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인 집 보유시에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  

▪ 모기지 신청 직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 있나?  

모기지 신청 직전에는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필수이다. 일반적으

로 새 신용카드 개설, 자동차 할부, 대출 증가

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존 카드 해지 역

시 신용 기록과 점수 측면에서 부정적인 변화

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신용 점수와 부

채비율(DTI)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대출 승

인이나 금리 조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기지 신청 전에는 재정적 변화

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다. 

editor@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 지역에서 다운페이먼트 마련하는 법 
▶▶1면에 이어서

전문가에게 듣는 모기지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들 

제너럴모기지캐피탈코퍼레이션 한인 전문가인 마이클 리 부사장

https://bostonkorea.com/news/%EC%A0%84%EB%AC%B8%EA%B0%80%EC%97%90%EA%B2%8C-%EB%93%A3%EB%8A%94-%EB%AA%A8%EA%B8%B0%EC%A7%80%EC%97%90-%EA%B4%80%ED%95%9C-%EA%B6%81%EA%B8%88%ED%95%9C-%EB%AA%A8%EB%9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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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빅뱅

이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투어에 

나선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는 4일 공식 블로그에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양현석 총괄은 "빅뱅 멤버들과 공연을 개

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며 "오랜 시간 손

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을 것

이라 생각한다. 완벽하고 훌륭한 공연을 만

들기 위해 YG 스태프 모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빅뱅은 지난 2006년 데뷔해 '거짓말', '하

루하루', '마지막 인사', '루저'(Loser) 등 히

트곡을 잇달아 내놓으며 2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으로 활약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봄여름가을겨울'

을 마지막으로 빅뱅으로는 신곡을 내지 않

았다. 

다만 지드래곤, 태양, 대성 세 멤버가 동

료의 솔로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하거나, 

지난 2024년 엠넷 연말 대중음악 시상식 '마

마 어워즈'에 함께 출연하며 우정을 이어왔

다. 

멤버들은 그동안 올해 빅뱅 20주년을 맞

아 팀 활동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

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솔로 팬 미팅에서 "올

해 빅뱅이 20주년 컴백을 한다. 멤버이자 동

시에 팬의 마음으로 저 또한 기대하고 있고

, 멤버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빅뱅의 이번 투어는 팀의 20주년을 기념

하는 동시에 K팝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보

여준 YG와 빅뱅이 다시 손을 잡는다는 점

에서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인 투어 계획 등

은 추후에 공개된다. 

빅뱅은 다음 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

리는 대규모 야외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

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에도 출연한다. 

양현석 총괄은 이 밖에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 등 다른 YG 소속 가수들의 활동 계

획도 함께 밝혔다. 

베이비몬스터는 5월 미니앨범, 올가을 두 

번째 정규앨범을 내놓는다. 

양 총괄은 "미니앨범 타이틀곡은 '춤

'(CHOOM)이다. 한국어로 쓰는 춤이라는 

폰트가 굉장히 멋지다"며 "동양적인 느낌에 

사람이 팔을 벌리고 춤을 추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베이비몬스터는 6월부터는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월드투

어를 연다. 

트레저는 6월 힙합 장르를 담은 새 미니

앨범을 내고 활동 2막을 연다. 

YG는 올가을을 목표로 새로운 보이그룹

을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도 처음 알렸다. 앞

서 공개한 이밸리와 찬야에 이어 새 걸그룹

인 '넥스트 몬스터'(가칭)의 나머지 두 멤버

도 조만간 공개한다. 

양 총괄은 "YG가 올해 창립 30주년이다. 

특별한 감회를 전하기보다는 앞으로 40주

년, 50주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열심히 음악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

고 싶다"며 "지난해부터 베이비몬스터와 트

레저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물을 더욱 빛나게 다듬어서 여러분

께 일년내내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빅뱅, 데뷔 20주년 맞아 글로벌 투어로 다시 뭉친다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삼일절 연휴에만 247

만명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며 이번 주 

천만 돌파를 눈앞에 뒀다. 

3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

르면 주말과 삼일절 대체휴일이 이어진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4일간 총 247

만9천여 명이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27만8천여 명, 28일

에는 65만5천여 명이 '왕과 사는 남자'

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고, 이달 1일

에는 개봉 이후 가장 많은 81만7천여 명

이 관람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에도 72만8천여 

명이 추가로 들면서 누적 관객 수는 921

만3천여 명이 됐다. 연휴 내내 '왕과 사

는  남자 '의  매출액  점유율은 

76.9%~83.4% 사이의 높은 수치를 유지

했다. 

박스오피스 2위는 류승완 감독의 '휴

민트'가 차지했다. 연휴 기간 총 16만6

천여 명이 관람하며 '왕과 사는 남자'에 

이어 2위 자리를 줄곧 지켰다. 지난달 

11일 개봉한 '휴민트'의 누적 관객 수는 

186만3천여 명이다. 

3위는 지난달 25일 개봉한 일본 영화 

'초속 5센티미터'가 차지했다. 동명 애

니메이션의 실사 영화로, 연휴 기간 총 

3만9천여 명이 관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개봉해 흥행 뒷심을 

이어가고 있는 박시후·정진운 주연의 

'신의 악단'은 연휴 동안 3만5천여 명이 

관람하며 국내 박스오피스 4위를 기록

했다. 

이날 오전 8시 예매율은 '왕과 사는 

남자'가 55.2%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총 12만6천여 명이 관람을 기다리

고 있다. 

오는 4일 나란히 개봉하는 제시 버클

리·크리스천 베일 주연의 '브라이드!'

와 염혜란 주연의 '매드 댄스 오피스'는 

각각 예매율 7.1%, 5.0%로 2·3위를 차

지했다. 

one@yna.co.kr

'왕과 사는 남자', 연휴에만 247만명…이번 주 천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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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턴을 비롯한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많은 구

매자들이 매매가와 모기지 상환액에

만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

숨겨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주

택 소유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스턴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주택 

점검, 법률 비용, 권리 보험(title in-

surance), 클로징 비용, 주택 소유자 

협회(HOA) 비용, 유지관리비 등 다

양한 비용이 주택 구입 및 보유 과정

에서 추가로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용이 수만 달러까지 늘어

날 수 있으며, 충분히 준비하지 않을 

경우 ‘하우스 푸어(house-poor)’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간 유지 비용 보스턴이 전국보다 

높아 

질로우와 썸택(Thumbtack)이 

2025년 11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전체 평균 주택 소유 숨겨진 비

용은 연간 1만5,979달러 수준이다. 그

러나 그레이터 보스턴 지역에서는 

연간 평균 2만1,320달러로 두배 가량

에 달했다.  

이 비용에는 재산세, 주택 보험, 유

지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보스턴

의 경우 평균 재산세는 7,004달러, 주

택 보험은 2,245달러, 유지관리 비용

은 1만2,071달러 수준이다. 

주택 관리 플랫폼 썸택의 모건 올

슨 주택 전문가는 “보스턴의 기후

는 유지관리 비용이 높은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겨울과 폭풍 등 다

양한 기후 환경이 난방 시스템과 외

부 시설의 마모를 빠르게 만들고 유

지관리 빈도도 높인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은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

기 위해 예방 정비가 중요하다고 조

언한다. 냉난방 시스템 점검, 창문 틈

새 차단, 작은 수리 등을 제때 처리하

면 더 큰 비용의 수리를 예방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점검(Home Inspec-

tion)은 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 알려주고 특히 보스턴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점검 비용은 300-500달러 정도

다.  

콘도 HOA 비용도 주요 부담 

또 하나 많은 구매자들이 간과하

는 비용은 콘도미니엄 협회나 주택 

소유자 협회(HOA) 분담금이다. 

리얼터닷컴의 2026년 1월 보고서

에 따르면 현재 미국 주택의 약 44퍼

센트가 월 HOA 비용을 부담하고 있

으며 이는 2019년 34.3퍼센트에서 크

게 증가한 수치다. 2025년 기준 중위 

HOA 비용은 월 135달러다. 

문제는 월 분담금뿐 아니라 특별 

분담금(special assessment)도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건물 수리나 시

설 개선을 위해 협회가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소유주들이 추가 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일부 콘도 협회는 신규 소유

자가 클로징 시 수개월치 분담금을 

자본 기여금(capital contribution) 형

태로 미리 납부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백베이 더글러스 엘리먼의 부동산 

중개인 일레인 돌리는 “신규 콘도 

구매자들이 몇 달치 콘도 비용을 한

꺼번에 선납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

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콘도 입주 시 엘리베이터 보호 등

을 위해 부과되는 입주 수수료도 있

다. 이 비용은 보통 300달러에서 500

달러 정도다. 

집 계약 후 임대료와 모기지 동시에 

낼 수도 

주택 구매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

하는 또 다른 비용은 이른바 ‘중복 

기간(overlap period)’이다. 

일부 구매자들은 기존 리스(임대)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을 구

입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렌트비

와 모기지 상환금을 동시에 부담해

야 한다. 

한 전문가는 최근 샤론 지역 주택 

구매 사례를 들며 “리스 계약을 해

지하기 전까지 렌트비와 모기지를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

상하지 못한 구매자도 있었다”며 

“집주인과 조기 계약 해지를 협상

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클로징 비용도 대출액의 최대 6퍼

센트 

모기지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정평가 비용, 타이틀 보험

(Title Insurance), 선지급 이자(pre-

paid interest), 에스크로 비용 등 다

양한 클로징 비용도 발생한다. 

로켓 모기지에 따르면 이러한 클

로징 비용은 일반적으로 대출 금액

의 3퍼센트에서 6퍼센트 수준이다. 

다만 연방 법에 따라 구매자들은 

이러한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모기지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제공되

는  ‘대출  추정서 (Loan Esti-

mate)’와 클로징 최소 3영업일 전

에 제공되는 ‘클로징 공시서(Clos-

ing Disclosure)’를 통해 최종 비용

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는 충분한 정보와 준비가 가장 중요

하다고 강조한다. 매매 계약서, 대출 

서류, 콘도 협회 관련 문서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서 집 살 때 모기지 상환액 외 숨겨진 비용 …연간 2만 달러 넘기도

https://mass.gov/dontmissout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C%84%9C-%EC%A7%91-%EC%82%B4-%EB%95%8C-%EB%AA%A8%EA%B8%B0%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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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00~8:00
보스턴 장로교회 (2 Main St. Hopkinton, MA)

후원       

1부 교사 연수회
전체 강연 1: 김민정 [UMASS 교육대학원 교수]
전체 강연 2: 김경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우수교사, 장기근속 교사 & 개교 20주년 이상 학교 표창 시상식

2부 교사 사은회
저녁 식사
우수 배우자상 시상식
전통놀이 잔치
경품 추첨

참가 신청: QR코드 / 구글폼 2026 6 봄 교사교사연수회수회 & & 사은회은회신청서청서링크링크
참가비: $15/1인 (교사 가족동반 무료); 비회원교 $20/1인
등록 마감일: 3월 15일
문의: kosane20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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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 주위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변화를 자제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 금

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애정: 오해를 부르는 일들이 연달아서 생
기기 쉬울 때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11, 14일 길일. 9, 12일 주의.

쥐띠 |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 운수: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거나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피해 가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큰 욕

심을 부릴 때가 아니니 마음을 비우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현상 유지에 만
족하면서 지나가세요. ● 애정: 미안한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몰아치면 미안한 생
각이 사라지고 화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나침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8, 14일 길일. 10, 13일 주의.

소띠 | 지혜롭게 잘 피해 가야 

● 운수: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으세요. 
봄을 찾으려고 짚신이 닿도록 돌아다녔는데 정작 집 앞 매화 가지

에 봄이 있는 격입니다. ● 금전: 원하는 것을 미리 낮춰서 바라면 큰 실망이 없습
니다. 기대치가 크면 허망해지고 답답해집니다. ● 애정: 의미도 방향도 잃은 채로 
보내기 쉽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방황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0, 14일 길일. 9, 12일 주의.

토끼띠 | 미리 낮춰서 바라면

● 운수: 남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녀야 할 때입니다. 직업과 
관련해서 좋은 일이 있거나 이동수가 있겠습니다. ● 금전: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
복이 됩니다. ● 애정: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 기다리던 사람과 반가운 재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

범띠 | 활력과 의욕을 되찾는

● 운수: 새로운 시작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됩니다. 너무 넘
치거나 지나치지만 않으면 매사 순조롭고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 

금전: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기이니 바쁘지만, 보람이 있
겠습니다. ● 애정: 기회가 생기거나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결혼 상대를 만
날 수 있는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주위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11,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용띠 | 한 단계 발전하게

● 운수: 무엇이든지 도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망
설이지 말고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세요. ● 금전: 말이 오가던 매

매나 계약 등의 일이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오
히려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밝은 미소가 이성의 마음을 사로
잡게 합니다. 미소가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9, 12일 길일. 11, 14일 주의.

뱀띠 | 해결의 실마리를 

● 운수: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부정
적인 사고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 금전: 곳곳에 손

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뒤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그 누구와도 돈거래
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더 가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입니
다. 이제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0, 13일 길일. 9, 12일 주의.

말띠 |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 운수: 큰 물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 금전: 적지 않

은 돈을 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서 자금 회전도 잘 되겠습니다. ● 
애정: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잘 표현해 보세요. 직설적인 표현보다 오히
려 이러한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9, 14일 길일. 12, 13일 주의.

양띠 | 큰 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 운수: 방심하기 쉬운 주입니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옛말처럼 더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금전: 현재의 이익만 생각해

서는 안 됩니다. 무사 안일한 태도는 통하지 않는 때이니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
다. ●애정: 보편적인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몰라주는 홀로 하는 사랑은 좀
처럼 대우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8, 11일 길일. 9, 12일 주의. 

닭띠 | 더 힘껏 노력해야

● 운수: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할 수 있

으나 결과는 좋습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단 매사에 신중에 신중
을 거듭해야 합니다. ● 애정: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둑이 터지는 것처
럼 그동안 억지로 막아두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1, 13일 길일. 8, 14일 주의. 

원숭이띠 |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 운수: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합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모습
을 보여주면 좋은 점수를 쌓게 될 것입니다. ● 금전: 기대하고 바

라던 것을 이룰 기회가 다가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의 규모는 더 크게 벌이지 마
세요. ● 애정: 양보다는 실, 실보다는 분위기나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음료수 
한잔을 마셔도 이왕이면 분위기 있는 곳으로 가보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9, 11일 길일. 10, 12일 주의. 

개띠 |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 운수: 소낙비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마음의 비가 오락가
락하니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전: 

당분간은 큰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낸다는 생각으로 현상 유지를 하는 
데 신경 써야겠습니다. ● 애정: 인연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0, 14일 길일. 8, 11일 주의. 

돼지띠 |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자신이 사는 곳을 사랑하기란 

너무 어렵지 않은가요? 

- 문보영, 삶의 반대편에 들판

이 있다면 

 

나를 경계로 안팎의 언어가 다

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러기로 

한 순간부터 스스로 이해할 말과 

타인에게 이해받을 말 사이 그 어

색한 시차를 매번 바로 잡진 않았

다. 대신 상대방에게 재빨리 아무 

대답이나 해버리거나, 오해 섞인 

시선을 외면하며 침묵하기를 일

삼았다. 이런 식으로 서투른 외국

어에 무한히 빚진 사람처럼 굽신

대는 마음에만 나날이 유창해졌

다. 그러나 언제라도 마음 내키면 

내키는 대로 이곳을 떠날 순 없으

므로 나는 다시 평일 오전 ESOL 

수업을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었

다.  

오늘 날짜가 파랗게 적힌 화이

트보드 앞에서 선생님은 우리에

게 음력설에 대해 얘길 나누라고 

했다. 교실 창가 주변에 고루 퍼져 

책상을 맞대고 앉은 이민자 사이

에서 과연 누가 먼저 입을 뗄 것인

가. 서로 눈치만 살피는 이 분위기

가 금방이라도 우릴 간지럼 태울 

듯이 교실 안을 맴돈다. 그 사이 

할 말이 떠오른 내가 목소리를 낸

다. 

“어렸을 땐 몰랐는데 지금 생

각해 보니까 엄마랑 이모, 숙모, 

큰엄마, 작은엄마가 온 식구 먹일 

음식 하느라 부엌에서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를 이룬 그 여성들에게 결코 

가닿지 않을 이 고백은 축 처진 목

소리로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

다는 외국인들에게 전해진다. 나

와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자리에 

앉은 중국 아저씨가 내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고갤 끄덕인다. 경청

하는 그 몸짓을 따라 그가 아직 걸

치고 있는 겨울 외투가 바스락거

린다. 나프탈렌향이 훅 끼친다. 더

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문 나는 그

에게 간절한 눈빛을 건넨다. 왜냐

하면 이제 당신 차례니까요. 

음력설에 중국에선 빨간 봉투

에다 돈을 넣어 애들한테 선물한

다고 그가 말한다. 영어로 말하는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자니 

강아지가 짖는 모습을 가만히 지

켜보는 것 같다. 우아한 음으로 목

구멍을 통과시키기엔 이 공간과 

시간을 압도할 쓰나미와 같은 마

음을 지닌 그의 의욕적인 발화. 그

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무

슨 퀴즈 맞추는 사람처럼 다음 이

어질 말을 짐작해 외쳐버린다. 이

런 내 모습도 왁왁 짖는 개 같을 거

라 우린 서로의 말을 두 번 세 번 

캐묻지 않고 한 번에 알아듣는다. 

여기서 그 어느 명절도 지난 세

월 속 내가 보낸 명절과 같이 집안 

누군가의 수고나 나의 수고로 채

우지 않는다. 뜻하지 않게 불공평

한 화목에서 비켜난 것이다.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여성

들의 애정 어린 손맛에서 멀어진 

탓에 때마다 입맛이 쓰다. 뒤늦게 

아이와 어른의 시점 모두에서, 혹

은 외부인의 시각으로 한국 명절 

분위기를 되돌아보며 시름에 잠

겨 있을 동안 내 앞에 앉은 밀레니

얼 러시안이 선언한다.  

“난 내가 아는 이 세상 모든 기

념일을 기념해” 

아니, 그러면 얘 오늘 중국 아저

씨한테 세뱃돈 좀 받아야겠는데

요,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좋을

지 머리를 쓴다. 어느새 책을 펼치

라는 선생님 목소리에 당장 고민

을 접는다. 

 

[인류연재]  다문화와 향수

이혜준(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junhey2026@gmail.com

2026년 이민생활을 담담하게 다룰 새로운 칼럼을 소개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거주하는 필자는 이민생활에서 겪는 일상과 애환을 
수필형식으로 독자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편집자주]

https://bostonkorea.com/news/%EC%9D%B8%EB%A5%98%EC%97%B0%EC%9E%AC-%EB%8B%A4%EB%AC%B8%ED%99%94%EC%99%80-%ED%96%A5%EC%88%98/?sca=%EC%B9%BC%EB%9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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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가혜기자 = "

정말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느낌

이었어요. 그때그때 제 직업까지 

달라지다 보니 더 상황에 몰입하

고 빠져들었죠." 

그룹 블랙핑크 멤버이자 배우

로도 활동중인 지수는 26일 서울 

동대문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

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

월간남친'의 제작발표회에서 작

품을 통해 직접 가상 현실을 체험

해 본 소감을 전했다. 

'월간남친'은 과거 사랑에 상처

받은 후 일에만 몰두하던 웹툰 PD 

서미래(지수)가 가상 연애 시뮬레

이션을 통해 다양한 연애를 체험

해보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

미디다. 

지수는 "가상현실이라는 소재

가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는 않아

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또 

극 중 서미래라는 캐릭터와 실제 

제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 여러 

면에서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말했다. 

"저도 평소 집에 있는 것을 좋아

해서 미래와 닮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또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두려움을 갖는 모습은 실

제 제 나이대 친구들이 하는 고민

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이번 작

품에서 저와 착 붙는 캐릭터를 잘 

만났다고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

요." 

지수는 이번 작품으로 데뷔 후 

첫 로맨틱 코미디이자 현대극에 

도전했다. 

그는 "서인국 배우가 로맨스를 

많이 해보셔서 오빠의 리드를 따

라 열심히 해 봤다"며 "새로운 '로

코여신'을 원한다"고 말한 뒤 수줍

게 웃었다. 

특히 그는 "작품 안에서 무려 

250벌의 옷을 입었다"며 "시대와 

직업도 매번 달라지고, 각양각색

의 데이트가 등장해 다양한 세계

로 여행을 다니는 듯한 힐링을 선

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인국은 미래의 직장 동료이

자 라이벌인 박경남으로 분해 지

수와 앙숙 로맨스를 그린다. 

서인국은 경남에 대해 "겉보기

엔 로봇처럼 차갑고 일만 하는 '일

잘러'지만, 속은 배려심 넘치고 섬

세한 인물"이라며 "사골처럼 '진국

' 같은 매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애니메이션 '

주토피아'의 닉과 주디 조합에 비

유될 만큼 완벽했다는 후문이다. 

서인국은 "대본보다 지수가 서미

래 캐릭터를 훨씬 더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게 빚어냈다"고 극찬

하며 훈훈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

다. 

연출을 맡은 김정식 감독 역시 

배우들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드

러냈다. 

김 감독은 "지수는 극 중 95% 이

상을 차지하는 많은 분량을 소화

하며, 화려한 가상 세계와 현실을 

오가는 쉽지 않은 연기를 해냈다. 

노력이 재능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 배우"라고 칭찬했다. 이

어 서인국에 대해서도 "자신보다 

상대를 돋보이게 할 줄 아는 프로"

라고 치켜세웠다. 

극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는 화

려한 특별 출연진과 후반부에 몰

아칠 '반전'이 꼽힌다. 

우선 이수혁, 서강준 등 다양한 

대세 배우들이 다채로운 테마의 

가상현실 속 '월간남친'으로 등장

해 여심을 흔들 예정이다. 

김 감독은 "이수혁은 만화 같은 

AI(인공지능) 비주얼로, 서강준

은 남자가 봐도 반할 비주얼로 등

장한다"고 귀띔했다. 

또 그는 "중후반부 두 커플을 둘

러싼 엄청난 반전과 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서인국도 "여기서 이야기

하기는 힘들지만 정말 엄청난 반

전이 있다. 극 중반 이후부터 진짜 

경남의 모습이 나오니 꼭 봐주셨

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감독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설정을 다 때려 넣었다"

며 "어디선가 개발되고 있을 법한 

서비스를 이 작품을 통해 먼저 체

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수 "'월간남친'으로 첫 현대극…'로코여신' 꿈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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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데드라인' 3일간 147만장 팔려…"추가 제작"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블

랙핑크의 세 번째 미니앨범 '데드라인

'(DEADLINE)이 발매와 동시에 음반·음

원·뮤직비디오 모두 흥행하며 돌풍을 이어

가고 있다. 

2일 가요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발매된 '

데드라인'은 이달 1일까지 한터차트 기준 147

만920장이 팔려 주간 차트 1위를 기록했다. 

발매 당일 146만장이 팔려 K팝 걸그룹 사

상 하루 최고 판매량을 달성한 데 이어 단 3일 

동안 150만장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한 것

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앨범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아 현재 추가 

제작을 진행 중"이라며 "블랙핑크가 또 한 번 

써 내려갈 새로운 기록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

린다"고 밝혔다. 

'데드라인'은 또한 전 세계 38개국 아이튠

즈 '톱 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중국 최

대 음원 플랫폼 QQ뮤직에서도 수록된 전 곡

이 최상위권에 진입했다. 

신보의 타이틀곡 '고'(GO)는 멜론 '톱 100' 

등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후 현재 3천

200만뷰를 넘겼고,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1위에도 올랐다. '고' 뮤직비디오

는 화려한 CG 연출과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

미가 강렬한 노래의 사운드와 어우러지며 호

평을 얻었다. 
(좌로부터) 리사, 지수, 제니,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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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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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한 여인'의 삶이길 기도하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입을 열어 지혜

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

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

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

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

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

서 칭찬을 받으리라”(잠 31:10, 26-31) 

 

잠언 31장 10절의 ‘현숙한 여인‘은 히

브리어로 '에쉐트 하일'( לֹּ י ח־ת שׁ א , Eshet 

Chayil)이다. ‘현숙한 여인’을 뜻하며, '

에쉐트'(여인/아내)와 '하일'(능력/힘/군대

)의 합성어이다. 단순히 조용한 정숙함을 

넘어, 가정을 지키고 삶을 개척하는 강인한 

생활력, 지혜, 용기, 여호와 경외함을 갖춘 '

능력 있는 여인'을 의미한다.  

20여 년 동안 칼럼 글을 쓰면서 여인의 삶

에 대한 아니 가정에서 아내로, 엄마로 사

는 삶에 대해서도 많이 나눴던 기억이다. 

만 21살에 뉴욕에서 남편을 만나 죽도록 연

애를 하다가 만 24살에 결혼해 스물 여섯, 

일곱, 여덟에 세 아이를 낳았다. 많이 바쁜 

시간이었다. 결혼을 하니 세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모른다. 친

정에서 아버지 쉰에 얻은 늦둥이 막내라 응

석받이로 자랐음은 물론이거니와 버릇도 

없었고, 언니를 이겨먹고, 고집은 또 황소

처럼 세었던 기억이다.  

결혼 후 시댁 가족들이 많았다. 친정 가

족들이 한국에 있는 나는 ‘홀로 단신’이

었다. 여러가지로 마음에 버거움이 많았다

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나중에 몇 년 후에

는 친정 조카가 둘 미국에 와 살게 되었다. 

어쩌면 그런 상황들이 나를 든든히 서게 했

는지도 모른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10년의 

계획을 세워갔다. ‘내 나이 서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남자의 아내

와 세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가정의 며느

리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

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흔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다시 

기도하며 ‘내 나이 마흔’에는 나는 어떻

게 살 것인가. “멋진 여자”로 살기로 기

도하며 작정을 했다. 시인이 되고, 수필가

가 되고, 칼럼니스트가 되어 신문에 글을 

싣고 미국과 한국 한인문학회 행사를 오가

며 정말 멋지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넓혀주

시는 나의 지경은 놀라움이었다. 그 누리는 

삶 뒤에는 말없이 후원하는 남편이 있었고

, 사랑많으신 시어머님이 계셔서 가능했었

다. 지금 생각해도 참 멋진 여자로 살았다. 

시간이 훌쩍 흘러 쉰을 맞게 되었다. ‘

내 나이 쉰’에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름다운 여자’로 살기를 기도했다. 지

금 생각하니 그때 100세 시대를 알았더라면 

‘아름다운 여자’는 아마도 일흔 정도에 

정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세상 나이 오십에도 정말 아름답게 살았다

. 자연을 좋아하는 나는 그때부터 산을 오

르기 시작했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요

세미티 하프돔도 올라보았고, 그랜드캐년 

바닥에 푸르게 흐르는 콜로라도 강물에 발

도 담그고 올라왔다.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었다. 

지금은 예순의 언덕에 올랐다. ‘내 나이 

예순’에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께서는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고, 레디오 방

송사역자와 TV 방송사역자로 그리고 칼럼

니스트로 세워 놓으셨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맡겨주신 일에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들보다는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낫게여기는 ‘현숙한 여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할렐루야!! 

 

  

한국 주식시장이 설 연휴로 사흘간 휴장했

다. 지난해 세계 주요 시장 가운데 독보적인 

성과를 기록했던 한국 증시는 올해 들어서도 

40%나 추가 상승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투자자들 사이

에서도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

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미주 한인 투자자에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현재 한국 증시의 방향은 상당 부분 미국

의 AI(인공지능) 붐에 달려 있다. 한국 시장

은 전자제품 수출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AI 데이터센터, PC,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있다. 전 세

계적인 메모리 칩 공급 부족으로 가격과 이

익이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

은 MSCI 한국 지수에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삼성전자는 매출의 약 3분의 1이 

메모리 사업에서 발생하며, SK하이닉스는 

사업 구조상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더욱 

높다. 

이 구조는 최근 한국 증시에 강한 상승 동

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위험 요인이기도 하

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의 주

기가 매우 뚜렷한 산업이다. 그래서 기업들

도 공급 부족 상황에서도 설비 확장에 신중

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AI 산업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는 기대도 있지만, 결국 이는 미국 기술주 중

심 시장에 크게 베팅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기업에 친숙함

과 애정을 느낀다. 그러나 자산 관리는 감정

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 2025년 기

준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

다. 미국 시장: 전 세계의 60% 이상, 한국 시

장: 약 2% 미만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개인 자산의 

20~30% 이상을 한 국가에 투자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분산투자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기업 한 곳의 시

가총액이 한국 전체 증시 규모와 맞먹는 수

준이다. 글로벌 시장의 구조 자체가 이미 크

게 달라져 있다. 

2016년부터 2026년 초까지 배당 재투자를 

포함한 총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 S&P 500: 총수익률 약 275~285%, 연평균 

약 15%대 

• KOSPI: 총수익률 약 105~115%, 연평균 

약 7~8%대 

연평균 7~8%의 차이는 복리로 계산하면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든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에게는 ‘달러 

자산’이라는 강점이 있다. 미국 시장에 투

자하는 것은 단순한 주가 상승을 넘어, 세계 

기축통화로 자산을 보유하는 의미도 있다. 

이는 은퇴 준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한인사회에서 “한국 기업을 밀어줘야 한

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

터와 확률의 문제다. 글로벌하게 분산투자해 

자산을 늘리면 소비 여력이 커지고, 그 소비

가 다시 한국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

환이 만들어진다. 개인의 건전한 투자가 결

국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분산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 

한 국가에 집중하지 말고, 

한 산업에 몰리지 말고,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 폭넓게 자산을 배분할 때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

러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분산

투자야말로 모든 투자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원칙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38) 
투자에 확실한 원칙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bostonkorea.com/news/%ED%88%AC%EC%9E%90%EC%97%90-%ED%99%95%EC%8B%A4%ED%95%9C-%EC%9B%90%EC%B9%99/?sca=%EC%B9%BC%EB%9F%BC
https://bostonkorea.com/news/%ED%98%84%EC%88%99%ED%95%9C-%EC%97%AC%EC%9D%B8%EC%9D%98-%EC%82%B6%EC%9D%B4%EA%B8%B8-%EA%B8%B0%EB%8F%84%ED%95%98%EB%A9%B0/?sca=%EC%B9%BC%EB%9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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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 Me at
the MFA ► Spring 

Events

► Plan your visit at mfa.org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5 Third Thursdays

Nowruz
► Thursday 3/19 
► $5 admission after 5 pm

Special Exhibition

Chinese Patchwork
► Through 5/3

Special Exhibition

Framing Nature
► Opens 3/15

Ross Sterling Turner, A Garden Is a Sea of Flowers (detail), 1912. Transparent 
and opaque watercolor on board. Gift of the Estate of Nellie Parney Carter.

Caitlin Cunningham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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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은 유방에 발생하는 모든 악성종양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유방에 비정상적인 조직

이 계속 자라거나 다른 장기로 퍼져 생명을 위

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여성 암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

방암의 예방과 조기 검진을 위해 만 40세 이상 

여성은 1~2년 간격으로 유방촬영술 및 의사의 

임상 진찰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유방암의 증상> 

유방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다

.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으로 병이 진행되면 유방뿐 아니라 겨드랑이

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 유두에서 피

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잘 낫지 않는 습진

이 생기는 것은 유방암의 일종인 파제트병의 

증세일 수 있다. 암이 심하게 진행되었을 경우

에는 유방의 피부가 속으로 끌려 들어가 움푹 

파이거나 유두가 함몰되기도 한다. 

유방암의 발생 요인은? 유방암의 발생기전

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유방암도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

는데, 어머니나 자매 중 어느 한쪽에 유방암 환

자가 있을 경우 둘 다 암이 없는 경우에 비해 유

방암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2~3배, 어머니와 자

매 모두 유방암 환자라면 그 위험성이 약 8~12

배로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가족력

이 있을 경우 철저한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 그 

외의 위험인자로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연령 및 출산·수유 

경험, 방사선 노출, 음주, 환경호르몬 등이 지목

된다. 에스트로겐은 유관 세포의 증식을 촉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

우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커진다. 비만 또한 주

의해야 할 요인인데 특히 폐경 후 비만은 위험

하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만 40세 이상의 여

성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치명적인 질환인 유방

암의 증상부터 자가 검진법에 대해서 휴람 의료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유방암- 증상부터 자가 검진법까지” 및 그 밖
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
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
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유방암- 증상부터 
자가 검진법까지

tel:+1-617-455-8073
mailto:mwl@mwlee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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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에서 집을 산 뒤 많은 사람들

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특히 

뉴잉글랜드 특유의 오래된 주택, 긴 겨울, 

높은 유지비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주택 구

매사 가장 큰 숨겨진 비용이 집 유지 관리비

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

락입니다. 실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주 언

급하는 “구매 후 후회하는 이유”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홈 인스펙션을 하지 않고 구입  

경쟁이 치열한 주택의 경우 홈 인스펙션 

웨이버(inspection waiver)를 선택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 좋은 집이

라면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만 이후 지붕 문제, 배관 문제, 기초 균열 등

이 발견되면 수만 달러가 들어가기도 합니

다.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흔한 후회 중 하나

입니다. 

난방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것 

뉴잉글랜드 겨울은 길고 춥습니다. 오래

된 집이나 단열이 약한 집은 겨울 한 달 난

방비가 몇백 달러에서 천 달러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일 히팅은 가격 변

동이 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난

방 설비의 구입 연도, 유지관리 기록을 요청

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 후 얼마되지 않

아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8천에서 1

만5천달러 정도의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지붕과 주요 설비 교체 시기를 확인하지 않

은 것 

보일러, 온수기, 지붕 같은 주요 설비는 

교체 비용이 큽니다. 예를 들어 

지붕 교체는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이상

이며 앞서 말씀 드렸듯이 보일러 교체는 8

천 달러에서 1만5천 달러 정도까지 부담해

야 합니다. 구매 직후 겨울에 이런 비용이 

발생하면 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

라 비용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위치보다 집 상태만 보고 산 것 

집이 좋고 예쁘다고 해서 샀지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근처 학교가 기대보다 별로이

거나,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긴 경우 자동차 

및 연료 비용 그리고 시간 소요까지 고려해

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location, location, location”입니다. 학

군이라도 좋고 교통도 좋으며 단지 출퇴근 

시간이 긴 경우라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

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location, location, location”이란 점을 

기본적으로 새겨야 합니다.  

재산세(Property tax)를 과소평가한 것 

매사추세츠는 타운마다 재산세가 크게 

다릅니다.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타운에 따

라 연간 세금 차이가 몇 천 달러가 날 수 있

습니다. 구매할 때 월 모기지만 보고 계산했

다가 나중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

다. 

오래된 집의 유지비를 과소평가한 것 

뉴잉글랜드에는 100년 넘은 집도 흔합니

다. 이런 집은 매년 수리할 일이 생기기 쉽

습니다. 작은 수리라도 계속 쌓이면 유지비

가 꽤 커집니다. 

홍수 또는 배수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것 

눈 녹는 시즌이나 폭우 때 지하실에 물이 

들어오는 집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

지 않기 때문에 구매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경우, 섬프펌프

(sump pump)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는 

5천에서 1만 5천달러까지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름철 습기가 

많이 차 좋지 않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습기(dehumidifier)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일러 등 처럼 고액은 아니나 제습

기 및 펌프 설치는 물론 전기요금까지 추가 

비용으로 작용합니다.  

HOA나 콘도 관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관리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갑자기 특별 분담금(special 

assessment)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외벽 공사나 지붕 교체 때문에 수

천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향후 개발 계획을 확인하지 않은 것 

집을 샀는데 바로 옆에 대형 아파트가 들

어오거나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운 개발 계획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이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집을 산 것 

매사추세츠 집값은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산을 최대한 끌어올려 집을 사는 경우가 많

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지비, 세금, 수리 비

용까지 더해지면 생활 여유가 크게 줄어드

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

니다. 집을 살 때는 “살 수 있는 최대 가격

”이 아니라“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격

”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주방이나 인테리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신경을 써

야 하는 것은 지붕, 보일러, 기초, 배수 상태

입니다.  

 

애나 정의 부동산 이야기   

매사추세츠에서 집 산 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10가지

애나 정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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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University
July 6 - 17, 2026

Columbia University
July 6 - 17, 2026

July 20 - 31, 2026

Georgia Tech
June 1 - 12, 2026

June 15 - 26, 2026

 Research Programs 
Summit Summer

 at Harvard, Columbia, and Georgia Tech

Curriculum

Program Benefits

201-408-2253 

summitinst.com

www.summitinst.com

Day and Residential Programs available

연구 분야:

대학 수준의 특강
1:1 멘토링 형식의 연구지도
대학 입시준비를 위한 특별 세미나

대학 수준의 연구 역량 개발
연구결과물의 학회 및 학술 저널 투고
Summit Symposium에서 발표 기회
대학 입시 등 필요시 추천서 발급 기회

tel:+1-201-408-2253
https://www.summitinst.com


http://stagekaraoke.com
tel:+1-617-208-8302



